
2024년 9월 26일 목요일14 (제8774호)기획

보기만해도화사한

느낌의 꽃과 나무가

눈길을 잡아끈다. 작

품 소재인 매화, 해바

라기, 소나무 등은 생

김새도 그러하지만

의미또한상서롭다.

강남구 작가의 그림은 공간의 깊이를 살려 몽환적

느낌을자아낸다.누구나좋아할만한톡톡튀는색깔,

풍성한자연의모습은작가의 ‘트레이드마크’라할수

있다. 특히 사진의 아웃포커스와 같이 전경을 강조하

고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한 그의 작품은 익숙한 대상

을 생경하면서도 신비롭게 보이게한다. 색에따라봄

날의기분좋은나들이또는청량감가득한여름,어스

름한 저녁 무렵을 상상하게 하는 등 표현적인 기법도

눈여겨볼만한부분이다.

자연 속 대상물에 수많은 사연을 한겹씩 쌓아 올리

며 감동과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남구 작가를 지

난4일동구예술의거리작업실에서만났다.

최근‘매화’연작을작업중인그는꽃이주는희로애

락을작품속에담아내는데몰두하고있다.

“매화를 보면 흐드러지게 핀 꽃에선 향기와 부드러

움이, 거친나무표피에서는세월의풍파와연륜이느

껴집니다.꽃망울을피워내기까지견뎠을인고의시간

들도떠올리게되죠.”

자연,그중에서도 사람손을타지 않고 야생에서자

란꽃을좋아한다는작가는인공적으로조성된군락지

이외에도산꼭대기에자리잡은매화나무며절벽에뿌

리내린 소나무 등을 찾아나서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

다.꽃이피기전앙상한가지만을마주하기도하고,봄

무렵 불그스름한 꽃망울을 만나기도 한다. 한 장소를

몇번이고찾으며시기별,낮과밤에따라달라지는미

묘한변화를포착한다.

“오랜 시간 모진 풍파를 견뎌낸 자연물에선 아름다

움은 물론왠지모를애잔한감정도느껴집니다. 수많

은사연을품은것같아요.지난한세월이투영된것들

에선 큰감동이느껴집니다. 특히매화는죽어있는듯

메말라있는가지에서어느순간하나씩꽃봉오리가피

어오르는데요.여백을두고한송이한송이피어오르는

꽃잎은고고한생명력을상징하는듯합니다.”

캔버스에 만개한 꽃들은 마치 실물을 보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다가온다.평면이지만공간감을높여마치

3D 화면처럼 톡톡 튀어오르는 듯한 꽃망울을 표현해

냈다. 공기압을 사용하는 채색 도구인 ‘에어브러쉬’를

사용한작품들이다.

“전경을 강조했다고 해서 앞의 대상물만 중시하는

건아닙니다.배경을뭉개보조적인역할로사용했다기

보다는 그림의 조화를 이루는 요소로 생각하면 돼요.

거리를두고찬찬히들여다보면착시적인효과를불러

일으키는데요. 이제 막 봉오리를 피워낸 꽃과 풍경을

사실적으로만나볼수있을것입니다.”

자연과의시간을바탕으로작품세계를일궈오고있

는 작가는 앞으로도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을 통해 대

중들과더욱가까이소통할예정이다.

“매화그리고소나무등우리삶과비슷하다고느껴

지는소재를통해관객들에게위로와희망을선사하고

싶어요. 자연의 힘을 담은 것들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아내고자합니다.굳건한모습으로지친삶속현대

인들에게새로운용기를주는자연을그려내는데열중

할예정입니다.” /최명진기자

“화폭에담아낸자연의감흥…희로애락느껴보시길”
<3>강남구작가

세월의풍파겪은매화·소나무등생명력가득한소재매료

화사한색채속몽환적분위기어우러진자연모습담아내

동구예술의거리작업실에서포즈를취하고있는강남구작가 /김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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